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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앤미디어, 中 AI 반도체 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 … 중국시장 정조준 

 ▶ 중국 데이터센터 공략용 특화 IP 개발 및 영업 강화로 JV향 라이선스 매출 기대 

▶ 중국 반도체 생태계 합류를 통한 중국 시장 선점 및 매출확대 견인할 것 

 

<2024-08-27>  

칩스앤미디어가 중국 AI 반도체 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중국 시장을 정조준한다. 

 

글로벌 비디오IP 기술 선도기업 칩스앤미디어(094360 대표 김상현)가 26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중국 AI SOC 기업과 조인트벤처(이하, JV)를 설립한다고 27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인트벤처 설립의 목표는 ▲중국 시장내 자체 IP 재판매 ▲기존 IP기반 데이터센터용 특화 IP를 

추가 개발로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 직접 공략 ▲중국내 영업 경쟁력 강화 ▲JV향 반도체 설계 

라이선스 매출 극대화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중국은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체 GPU나 AI SoC(NPU) 개발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Fabless 업체가 2010년 약 600개 업체에서 2023년 기준 

3,450여 개로 크게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금번 JV 설립 상대회사는 중국내 AI반도체 특화 기술경쟁력이 높은 회사로 

칩스앤미디어의 장기 고객이기도 해 비즈니스 협업관계가 높아 시너지가 기대된다. 

그동안 칩스앤미디어는 AI 시대 도래, 온 디바이스 AI 성장 기회에 맞춰 해외사업을 적극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 칩스앤미디어 김상현 대표이사는 “최근 중국내 반도체 굴기, 독자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의지가 강해 중국 지방정부, 테크 기업의 AI 반도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중국 시장 

진출의 기대감이 높다”며 “금번 중국 AI 반도체 기업과 JV 설립을 통해 중국 반도체 생태계 

합류로 중국내 데이터센터 공략과 자체 IP의 재판매 더 나아가 제품 고도화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시장 선점에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